
올해 10월, 이스라엘의 가자 인종학살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이 됐다. 지난해 10월 ‘휴전’이 발효됐지만 미국의 묵인과 지원 

아래 가자 학살은 계속됐다. 이스라엘은 서안지구·레바논·시

리아에서도 강탈과 살해를 가속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위선

이런 일들은 단지 네타냐후 같은 이스라엘의 미치광이 극우 

몇몇이 벌이는 일탈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태생부터 인종 청

소를 통해 건국됐으며 그 참상은 서방의 지원 아래 거듭 반복

됐다.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 지배자들은 중동에서 경비견 구실을 

자처한 이스라엘을 지원한다. 거듭된 국제법 위반에도 강대국 

지배자들이 이스라엘에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제공

하는 것은 바로 이 이해관계 때문이다.

세계적 연대 운동의 성장으로 이스라엘의 본질과 서방의 위

선이 드러나자 서유럽 정권들은 이스라엘 규탄 언사로 위신을 

회복하려 한다. 그러나 무기 수출 금지나 단교 같은 조처는 취

하지 않는다.  아랍 지배자들도 이스라엘을 비난하지만, 서방 

제국주의의 중동 지배에 협조하면서 팔레스타인 대의를 뒷전

에 두고, 자국의 연대 운동을 탄압한다. 중국 역시 중동에 걸

린 이해관계 때문에 질서 ‘안정’을 바라며  이스라엘과 군사·경

제적 협력을 유지한다.

따라서 어느 강대국이나 소위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학살

을 막아 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각국에서 정부와 기업에 이

스라엘 지원 중단을 강제할 운동을 키워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에 협력 말라

한국도 학살에 무기와 자금, 정치적 지지를 보내왔다. 이재

명은 전쟁범죄를 비판하며 네타냐후 체포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9월 유엔총회에서 77개국 대표들이 네타냐후 연설에 

항의해 퇴장할 때 한국 대표단은 자리를 지키며 전범의 체면

을 지켜 줬다. 이재명의 이스라엘 비판은 공허한 말잔치에 불

과했던 것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스라엘에 포탄·전투기 부품을 수출하

고 무기·첨단 기술 개발에 협력한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

이 이스라엘 국채·회사채·주식을 7,600억 원 넘게 보유한 사실

이 폭로됐다. 여기엔 전쟁 자금 조달용 국채와 이스라엘군·정

착촌을 지원하는 기업의 주식도 포함됐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가자 구호 선단에 참가한 해초 활동가

의 여권 효력 정지와 연대 운동의 행진 제한을 유지한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란 전쟁 파병으로 미국·이스라엘의 

공동 전쟁에 참전하려 한다. 이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뒷받침

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향한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다.  

‘전쟁 관여 파병은 없다’는 정부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학살 

지원과 참전을 막기 위한 운동을 키워야 한다. 

팔레스타인 연대 국제 공동 행동에 참가하자

2023년 10월 7일, 가자 봉쇄를 뚫어낸 팔레스타인인들의 저

항은 세계적 연대 운동을 불러냈다. 이 운동은 “테러리즘 지

지자”, “유대인 혐오자”라는 비방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팔

레스타인의 대의를 알리며 성장했다. 

학살을 멈추고 팔레스타인 독립을 이룰 힘은 식민 지배에 맞

서는 팔레스타인인의 저항, 팔레스타인에 일체감을 느끼는 중

동의 노동자·빈민, 세계적 연대 운동에 있다. 이제 우리의 분

노를 공동 행동과 파업으로 결집해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고 

이스라엘과의 군사·경제·외교적 연계를 실제로 끊어내야 한

다.

지난 6월 런던 국제반전회의에서 여러 나라 반전·노동·사회

운동 활동가들은 10월 팔레스타인 연대를 비롯한 국제 공동 

행동과 파업을 결의했다. 10월 30일,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

스, 모로코의 노동자들은 ‘전쟁과 군사화에 반대하는 항만 노

동자 국제 행동’을 조직해 40개가 넘는 항구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무기 선적을 막겠다고 선포했다. 

한국에서도 10월 11일, 지난 3년간 팔레스타인인의 저항을 

지지하며 연대를 건설해 온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

들’이 집중 집회와 행진을 연다. 정부·기업·대학의 학살 공모에 

반대하는 국제 공동 행동에 함께하자. 세계적 팔레스타인 연

대 운동과 한 목소리로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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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학살국가 이스라엘과 그 공범들의 
전쟁 지원을 멈추자
�가자 학살 3년  10.11 팔레스타인 연대 �
국제 공동 행동에 함께하자

@ws_youthstu@stu.ws @ws.youthstu
@ws_youthstu

https://youth.ws.or.kr

youth@ws.or.kr010-2215-2395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을
팔로우하세요!



올해 10월, 이스라엘의 가자 인종학살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이 됐다. 지난해 10월 ‘휴전’이 발효됐지만 미국의 묵인과 지원 

아래 가자 학살은 계속됐다. 이스라엘은 서안지구·레바논·시

리아에서도 강탈과 살해를 가속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위선

이런 일들은 단지 네타냐후 같은 이스라엘의 미치광이 극우 

몇몇이 벌이는 일탈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태생부터 인종 청

소를 통해 건국됐으며 그 참상은 서방의 지원 아래 거듭 반복

됐다.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 지배자들은 중동에서 경비견 구실을 

자처한 이스라엘을 지원한다. 거듭된 국제법 위반에도 강대국 

지배자들이 이스라엘에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제공

하는 것은 바로 이 이해관계 때문이다.

세계적 연대 운동의 성장으로 이스라엘의 본질과 서방의 위

선이 드러나자 서유럽 정권들은 이스라엘 규탄 언사로 위신을 

회복하려 한다. 그러나 무기 수출 금지나 단교 같은 조처는 취

하지 않는다.  아랍 지배자들도 이스라엘을 비난하지만, 서방 

제국주의의 중동 지배에 협조하면서 팔레스타인 대의를 뒷전

에 두고, 자국의 연대 운동을 탄압한다. 중국 역시 중동에 걸

린 이해관계 때문에 질서 ‘안정’을 바라며  이스라엘과 군사·경

제적 협력을 유지한다.

따라서 어느 강대국이나 소위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학살

을 막아 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각국에서 정부와 기업에 이

스라엘 지원 중단을 강제할 운동을 키워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에 협력 말라

한국도 학살에 무기와 자금, 정치적 지지를 보내왔다. 이재

명은 전쟁범죄를 비판하며 네타냐후 체포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9월 유엔총회에서 77개국 대표들이 네타냐후 연설에 

항의해 퇴장할 때 한국 대표단은 자리를 지키며 전범의 체면

을 지켜 줬다. 이재명의 이스라엘 비판은 공허한 말잔치에 불

과했던 것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스라엘에 포탄·전투기 부품을 수출하

고 무기·첨단 기술 개발에 협력한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

이 이스라엘 국채·회사채·주식을 7,600억 원 넘게 보유한 사실

이 폭로됐다. 여기엔 전쟁 자금 조달용 국채와 이스라엘군·정

착촌을 지원하는 기업의 주식도 포함됐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가자 구호 선단에 참가한 해초 활동가

의 여권 효력 정지와 연대 운동의 행진 제한을 유지한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란 전쟁 파병으로 미국·이스라엘의 

공동 전쟁에 참전하려 한다. 이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뒷받침

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향한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다.  

‘전쟁 관여 파병은 없다’는 정부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학살 

지원과 참전을 막기 위한 운동을 키워야 한다. 

팔레스타인 연대 국제 공동 행동에 참가하자

2023년 10월 7일, 가자 봉쇄를 뚫어낸 팔레스타인인들의 저

항은 세계적 연대 운동을 불러냈다. 이 운동은 “테러리즘 지

지자”, “유대인 혐오자”라는 비방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팔

레스타인의 대의를 알리며 성장했다. 

학살을 멈추고 팔레스타인 독립을 이룰 힘은 식민 지배에 맞

서는 팔레스타인인의 저항, 팔레스타인에 일체감을 느끼는 중

동의 노동자·빈민, 세계적 연대 운동에 있다. 이제 우리의 분

노를 공동 행동과 파업으로 결집해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고 

이스라엘과의 군사·경제·외교적 연계를 실제로 끊어내야 한

다.

지난 6월 런던 국제반전회의에서 여러 나라 반전·노동·사회

운동 활동가들은 10월 팔레스타인 연대를 비롯한 국제 공동 

행동과 파업을 결의했다. 10월 30일,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

스, 모로코의 노동자들은 ‘전쟁과 군사화에 반대하는 항만 노

동자 국제 행동’을 조직해 40개가 넘는 항구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무기 선적을 막겠다고 선포했다. 

한국에서도 10월 11일, 지난 3년간 팔레스타인인의 저항을 

지지하며 연대를 건설해 온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

들’이 집중 집회와 행진을 연다. 정부·기업·대학의 학살 공모에 

반대하는 국제 공동 행동에 함께하자. 세계적 팔레스타인 연

대 운동과 한 목소리로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자. 

2026년 10 월 6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학살국가 이스라엘과 그 공범들의 
전쟁 지원을 멈추자
 가자 학살 3년  10.11 팔레스타인 연대 
국제 공동 행동에 함께하자

@ws_youthstu@stu.ws @ws.youthstu
@ws_youthstu

https://youth.ws.or.kr

youth@ws.or.kr010-2215-2395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을
팔로우하세요!



올해 10월, 이스라엘의 가자 인종학살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이 됐다. 지난해 10월 ‘휴전’이 발효됐지만 미국의 묵인과 지원 

아래 가자 학살은 계속됐다. 이스라엘은 서안지구·레바논·시

리아에서도 강탈과 살해를 가속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위선

이런 일들은 단지 네타냐후 같은 이스라엘의 미치광이 극우 

몇몇이 벌이는 일탈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태생부터 인종 청

소를 통해 건국됐으며 그 참상은 서방의 지원 아래 거듭 반복

됐다.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 지배자들은 중동에서 경비견 구실을 

자처한 이스라엘을 지원한다. 거듭된 국제법 위반에도 강대국 

지배자들이 이스라엘에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제공

하는 것은 바로 이 이해관계 때문이다.

세계적 연대 운동의 성장으로 이스라엘의 본질과 서방의 위

선이 드러나자 서유럽 정권들은 이스라엘 규탄 언사로 위신을 

회복하려 한다. 그러나 무기 수출 금지나 단교 같은 조처는 취

하지 않는다.  아랍 지배자들도 이스라엘을 비난하지만, 서방 

제국주의의 중동 지배에 협조하면서 팔레스타인 대의를 뒷전

에 두고, 자국의 연대 운동을 탄압한다. 중국 역시 중동에 걸

린 이해관계 때문에 질서 ‘안정’을 바라며  이스라엘과 군사·경

제적 협력을 유지한다.

따라서 어느 강대국이나 소위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학살

을 막아 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각국에서 정부와 기업에 이

스라엘 지원 중단을 강제할 운동을 키워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에 협력 말라

한국도 학살에 무기와 자금, 정치적 지지를 보내왔다. 이재

명은 전쟁범죄를 비판하며 네타냐후 체포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9월 유엔총회에서 77개국 대표들이 네타냐후 연설에 

항의해 퇴장할 때 한국 대표단은 자리를 지키며 전범의 체면

을 지켜 줬다. 이재명의 이스라엘 비판은 공허한 말잔치에 불

과했던 것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스라엘에 포탄·전투기 부품을 수출하

고 무기·첨단 기술 개발에 협력한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

이 이스라엘 국채·회사채·주식을 7,600억 원 넘게 보유한 사실

이 폭로됐다. 여기엔 전쟁 자금 조달용 국채와 이스라엘군·정

착촌을 지원하는 기업의 주식도 포함됐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가자 구호 선단에 참가한 해초 활동가

의 여권 효력 정지와 연대 운동의 행진 제한을 유지한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란 전쟁 파병으로 미국·이스라엘의 

공동 전쟁에 참전하려 한다. 이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뒷받침

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향한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다.  

‘전쟁 관여 파병은 없다’는 정부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학살 

지원과 참전을 막기 위한 운동을 키워야 한다. 

팔레스타인 연대 국제 공동 행동에 참가하자

2023년 10월 7일, 가자 봉쇄를 뚫어낸 팔레스타인인들의 저

항은 세계적 연대 운동을 불러냈다. 이 운동은 “테러리즘 지

지자”, “유대인 혐오자”라는 비방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팔

레스타인의 대의를 알리며 성장했다. 

학살을 멈추고 팔레스타인 독립을 이룰 힘은 식민 지배에 맞

서는 팔레스타인인의 저항, 팔레스타인에 일체감을 느끼는 중

동의 노동자·빈민, 세계적 연대 운동에 있다. 이제 우리의 분

노를 공동 행동과 파업으로 결집해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고 

이스라엘과의 군사·경제·외교적 연계를 실제로 끊어내야 한

다.

지난 6월 런던 국제반전회의에서 여러 나라 반전·노동·사회

운동 활동가들은 10월 팔레스타인 연대를 비롯한 국제 공동 

행동과 파업을 결의했다. 10월 30일,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

스, 모로코의 노동자들은 ‘전쟁과 군사화에 반대하는 항만 노

동자 국제 행동’을 조직해 40개가 넘는 항구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무기 선적을 막겠다고 선포했다. 

한국에서도 10월 11일, 지난 3년간 팔레스타인인의 저항을 

지지하며 연대를 건설해 온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

들’이 집중 집회와 행진을 연다. 정부·기업·대학의 학살 공모에 

반대하는 국제 공동 행동에 함께하자. 세계적 팔레스타인 연

대 운동과 한 목소리로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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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이스라엘의 가자 인종학살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이 됐다. 지난해 10월 ‘휴전’이 발효됐지만 미국의 묵인과 지원 

아래 가자 학살은 계속됐다. 이스라엘은 서안지구·레바논·시

리아에서도 강탈과 살해를 가속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위선

이런 일들은 단지 네타냐후 같은 이스라엘의 미치광이 극우 

몇몇이 벌이는 일탈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태생부터 인종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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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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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바로 이 이해관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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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려 한다. 그러나 무기 수출 금지나 단교 같은 조처는 취

하지 않는다.  아랍 지배자들도 이스라엘을 비난하지만, 서방 

제국주의의 중동 지배에 협조하면서 팔레스타인 대의를 뒷전

에 두고, 자국의 연대 운동을 탄압한다. 중국 역시 중동에 걸

린 이해관계 때문에 질서 ‘안정’을 바라며  이스라엘과 군사·경

제적 협력을 유지한다.

따라서 어느 강대국이나 소위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학살

을 막아 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각국에서 정부와 기업에 이

스라엘 지원 중단을 강제할 운동을 키워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에 협력 말라

한국도 학살에 무기와 자금, 정치적 지지를 보내왔다. 이재

명은 전쟁범죄를 비판하며 네타냐후 체포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9월 유엔총회에서 77개국 대표들이 네타냐후 연설에 

항의해 퇴장할 때 한국 대표단은 자리를 지키며 전범의 체면

을 지켜 줬다. 이재명의 이스라엘 비판은 공허한 말잔치에 불

과했던 것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스라엘에 포탄·전투기 부품을 수출하

고 무기·첨단 기술 개발에 협력한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

이 이스라엘 국채·회사채·주식을 7,600억 원 넘게 보유한 사실

이 폭로됐다. 여기엔 전쟁 자금 조달용 국채와 이스라엘군·정

착촌을 지원하는 기업의 주식도 포함됐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가자 구호 선단에 참가한 해초 활동가

의 여권 효력 정지와 연대 운동의 행진 제한을 유지한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란 전쟁 파병으로 미국·이스라엘의 

공동 전쟁에 참전하려 한다. 이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뒷받침

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향한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다.  

‘전쟁 관여 파병은 없다’는 정부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학살 

지원과 참전을 막기 위한 운동을 키워야 한다. 

팔레스타인 연대 국제 공동 행동에 참가하자

2023년 10월 7일, 가자 봉쇄를 뚫어낸 팔레스타인인들의 저

항은 세계적 연대 운동을 불러냈다. 이 운동은 “테러리즘 지

지자”, “유대인 혐오자”라는 비방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팔

레스타인의 대의를 알리며 성장했다. 

학살을 멈추고 팔레스타인 독립을 이룰 힘은 식민 지배에 맞

서는 팔레스타인인의 저항, 팔레스타인에 일체감을 느끼는 중

동의 노동자·빈민, 세계적 연대 운동에 있다. 이제 우리의 분

노를 공동 행동과 파업으로 결집해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고 

이스라엘과의 군사·경제·외교적 연계를 실제로 끊어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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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활동가들은 10월 팔레스타인 연대를 비롯한 국제 공동 

행동과 파업을 결의했다. 10월 30일,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

스, 모로코의 노동자들은 ‘전쟁과 군사화에 반대하는 항만 노

동자 국제 행동’을 조직해 40개가 넘는 항구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무기 선적을 막겠다고 선포했다. 

한국에서도 10월 11일, 지난 3년간 팔레스타인인의 저항을 

지지하며 연대를 건설해 온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

들’이 집중 집회와 행진을 연다. 정부·기업·대학의 학살 공모에 

반대하는 국제 공동 행동에 함께하자. 세계적 팔레스타인 연

대 운동과 한 목소리로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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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을 멈추고 팔레스타인 독립을 이룰 힘은 식민 지배에 맞

서는 팔레스타인인의 저항, 팔레스타인에 일체감을 느끼는 중

동의 노동자·빈민, 세계적 연대 운동에 있다. 이제 우리의 분

노를 공동 행동과 파업으로 결집해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고 

이스라엘과의 군사·경제·외교적 연계를 실제로 끊어내야 한

다.

지난 6월 런던 국제반전회의에서 여러 나라 반전·노동·사회

운동 활동가들은 10월 팔레스타인 연대를 비롯한 국제 공동 

행동과 파업을 결의했다. 10월 30일,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

스, 모로코의 노동자들은 ‘전쟁과 군사화에 반대하는 항만 노

동자 국제 행동’을 조직해 40개가 넘는 항구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무기 선적을 막겠다고 선포했다. 

한국에서도 10월 11일, 지난 3년간 팔레스타인인의 저항을 

지지하며 연대를 건설해 온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

들’이 집중 집회와 행진을 연다. 정부·기업·대학의 학살 공모에 

반대하는 국제 공동 행동에 함께하자. 세계적 팔레스타인 연

대 운동과 한 목소리로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자. 

2026년 10 월 6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학살국가 이스라엘과 그 공범들의 
전쟁 지원을 멈추자
 가자 학살 3년  10.11 팔레스타인 연대 
국제 공동 행동에 함께하자

@ws_youthstu@stu.ws @ws.youthstu
@ws_youthstu

https://youth.ws.or.kr

youth@ws.or.kr010-2215-2395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을
팔로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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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냐
후
 체
포
 검
토
를
 지
시
했
다
. 

그
러
나
 9
월
 유
엔
총
회
에
서
 7
7개
국
 대
표
들
이
 네
타
냐
후
 연
설
에
 

항
의
해
 퇴
장
할
 때
 한
국
 대
표
단
은
 자
리
를
 지
키
며
 전
범
의
 체
면

을
 지
켜
 줬
다
. 
이
재
명
의
 이
스
라
엘
 비
판
은
 공
허
한
 말
잔
치
에
 불

과
했
던
 것
이
다
. 

한
국
 정
부
와
 기
업
은
 이
스
라
엘
에
 포
탄
·전
투
기
 부
품
을
 수
출
하

고
 무
기
·첨
단
 기
술
 개
발
에
 협
력
한
다
. 
최
근
에
는
 국
민
연
금
공
단

이
 이
스
라
엘
 국
채
·회
사
채
·주
식
을
 7
,6
0
0억
 원
 넘
게
 보
유
한
 사
실

이
 폭
로
됐
다
. 
여
기
엔
 전
쟁
 자
금
 조
달
용
 국
채
와
 이
스
라
엘
군
·정

착
촌
을
 지
원
하
는
 기
업
의
 주
식
도
 포
함
됐
다
.

반
면
 이
재
명
 정
부
는
 가
자
 구
호
 선
단
에
 참
가
한
 해
초
 활
동
가

의
 여
권
 효
력
 정
지
와
 연
대
 운
동
의
 행
진
 제
한
을
 유
지
한
다
.

이
제
 이
재
명
 정
부
는
 이
란
 전
쟁
 파
병
으
로
 미
국
·이
스
라
엘
의
 

공
동
 전
쟁
에
 참
전
하
려
 한
다
. 
이
는
 이
스
라
엘
의
 전
쟁
을
 뒷
받
침

하
고
 팔
레
스
타
인
인
들
을
 향
한
 전
쟁
범
죄
에
 가
담
하
는
 것
이
다
.  

‘전
쟁
 관
여
 파
병
은
 없
다
’는
 정
부
의
 거
짓
말
에
 속
지
 말
고
 학
살
 

지
원
과
 참
전
을
 막
기
 위
한
 운
동
을
 키
워
야
 한
다
. 

팔
레
스
타
인
 연
대
 국
제
 공
동
 행
동
에
 참
가
하
자

20
23
년
 1
0월
 7
일
, 
가
자
 봉
쇄
를
 뚫
어
낸
 팔
레
스
타
인
인
들
의
 저

항
은
 세
계
적
 연
대
 운
동
을
 불
러
냈
다
. 
이
 운
동
은
 “
테
러
리
즘
 지

지
자
”,
 “
유
대
인
 혐
오
자
”라
는
 비
방
과
 탄
압
에
도
 굴
하
지
 않
고
 팔

레
스
타
인
의
 대
의
를
 알
리
며
 성
장
했
다
. 

학
살
을
 멈
추
고
 팔
레
스
타
인
 독
립
을
 이
룰
 힘
은
 식
민
 지
배
에
 맞

서
는
 팔
레
스
타
인
인
의
 저
항
, 
팔
레
스
타
인
에
 일
체
감
을
 느
끼
는
 중

동
의
 노
동
자
·빈
민
, 
세
계
적
 연
대
 운
동
에
 있
다
. 
이
제
 우
리
의
 분

노
를
 공
동
 행
동
과
 파
업
으
로
 결
집
해
 정
부
와
 기
업
을
 압
박
하
고
 

이
스
라
엘
과
의
 군
사
·경
제
·외
교
적
 연
계
를
 실
제
로
 끊
어
내
야
 한

다
. 지
난
 6
월
 런
던
 국
제
반
전
회
의
에
서
 여
러
 나
라
 반
전
·노
동
·사
회

운
동
 활
동
가
들
은
 1
0월
 팔
레
스
타
인
 연
대
를
 비
롯
한
 국
제
 공
동
 

행
동
과
 파
업
을
 결
의
했
다
. 
10
월
 3
0일
, 
이
탈
리
아
, 
그
리
스
, 
프
랑

스
, 
모
로
코
의
 노
동
자
들
은
 ‘전
쟁
과
 군
사
화
에
 반
대
하
는
 항
만
 노

동
자
 국
제
 행
동
’을
 조
직
해
 4
0개
가
 넘
는
 항
구
에
서
 이
스
라
엘
로
 

가
는
 무
기
 선
적
을
 막
겠
다
고
 선
포
했
다
. 

한
국
에
서
도
 1
0
월
 1
1일
, 
지
난
 3
년
간
 팔
레
스
타
인
인
의
 저
항
을
 

지
지
하
며
 연
대
를
 건
설
해
 온
 ‘팔
레
스
타
인
인
들
과
 연
대
하
는
 사
람

들
’이
 집
중
 집
회
와
 행
진
을
 연
다
. 
정
부
·기
업
·대
학
의
 학
살
 공
모
에
 

반
대
하
는
 국
제
 공
동
 행
동
에
 함
께
하
자
. 
세
계
적
 팔
레
스
타
인
 연

대
 운
동
과
 한
 목
소
리
로
 팔
레
스
타
인
 해
방
을
 외
치
자
. 

20
26
년
 1
0 
월
 6
일

노
동
자
연
대
 학
생
그
룹

학
살

국
가

 이
스

라
엘

과
 그

 공
범

들
의

 
전

쟁
 지

원
을

 멈
추

자
 가

자
 학

살
 3

년
  1

0.
11

 팔
레

스
타

인
 연

대
 

국
제

 공
동

 행
동

에
 함

께
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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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자
연
대
 학
생
그
룹
을

팔
로
우
하
세
요
!


